
의 견 서 

공판 2 부 26 합의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975호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로서 중요한 증거 확보를 요청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한 대 이상의 휴대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사건 경위 

피의자는 2025 년 3 월 16 일 저에게 만남을 요청하였고, 그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함께 과도하게 음주하였습니다. 16 일에서 17 일 새벽 무렵, 술집을 나와 

귀가하던 중 피의자가 길가에서 택시를 잡으며 제게 집 주소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저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귀가 중 피의자는 “맥주 더 마시자”고 요구하였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한 뒤 

집에 도착해서 함께 마셨습니다. 저는 이를 마신 뒤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했습니다. 이후 신체를 제대로 가누지 못해 반쯤 쓰러진 상태였지만, 의식은 

남아 있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피의자는 웃으며 “너에게 과음을 하게 만든 것 같다, 괜찮냐”라고 말하며 

등을 두드린 뒤, 침대에 눕도록 권했습니다. 이후 “몸이 차다”며 몸을 

주물러주는 과정에서 제 가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몇 분 

뒤 피의자는 “귀가하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2. 다음날 상황 

다음날 친구와 통화하며 저는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힘들었다”라고 

언급하며 당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려 순간적으로 실눈을 떴는데, 피의자가 내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밀고 

있었고 자는 모습을 촬영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단순히 놀리려는 

의도였는지 의심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피의자의 행동은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다음날 피의자가 공연 게스트로 

섭외를 도와주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즉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촬영 소리와 가슴 접촉 등 모든 정황이 의심스러웠지만, 섣불리 

추측하기에는 교수의 지위와 업계 내 영향력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황은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고,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3. 추가 정황 

2025 년 5 월 23 일, 피의자의 공연 뒤풀이 자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6 월 21 일 

사건 당일과 유사하게 필름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본 사건과 매우 

흡사한 정황으로, 피의자가 단순 초범인지 여부를 포함해 철저한 조사와 심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제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피의자가 두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 역시 사건 당일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평소와 

다른 점을 느껴 현장에서 경찰에게 “이 휴대전화가 맞는지” 재차 확인한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는 사건 당일 사용한 휴대폰만 제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수를 파악하고, 사건 관련 핵심 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는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출된 휴대폰에 대해서도 상급기관에 재포렌식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는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